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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명 선생이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을 볼 때 그가 활동한 장소와 건축물은 역사적·문화적 가치

를 지니고 있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옛 경성제대 생약연구소에 대한 보존과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 건축물에 대해 개·보수가 이뤄졌지만 외형은 당시 그대로 잘 보존됐고, 일제시대 공

공 건축물의 특징이 잘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중앙에 출입구를 둔 좌우 대칭의 건축양식은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면서 정돈된 느낌이 강조됐다.  



 

 

특히 건축물 뒤쪽에 설치된 유리온실은 원형에 가깝게 보존됐고, 제주지역 최초의 온실로 평가되

면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통로로 이어진 화장실 배치와 더불어 주 출입구 기둥과 타일은 세련된 기법이 적용돼 비

록 작은 건축물이지만 외부 장식에도 상당한 배려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 교수는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단순한 보존의 차원이 아니라 기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각적입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시실과 자료 보관실을 갖춘 기념관 건립과 ‘나비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안을 설계했다.  

 

하지만 등록문화재 지정과 석주명 기념관 건립은 예산 확보와 관리 및 운영 주체가 결정되지 못

하면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2008년 석주명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회가 발족했으나 지금은 활동이 크게 위축됐

다.  

 

제주대는 등록문화재 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수차례 국비 확보를 추진했지만 반영되지 못했

다. 

 

덧붙여 현재 감귤 육종과 다양한 동·식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연구소에 기념관을 설치하면 

외래 탐방객 증가로 실험과 실습에 지장을 초래하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념관 및 공원 조성에 따른 가장 큰 제약은 건축물과 부지가 교육부가 소유한 국유재산이어서 

무상 양여 또는 아열대연구소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2011년에 열린 세미나에선 여러 제약과 예산 문제로 당장 기념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도 해당 건축물은 등록문화재에 버금가는 보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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